
생명의     말씀

길을 오가는 이들의 가벼워진 옷차림과 밝아진 표정을 

보니 이제는 정말 봄인가 봅니다. 신학교 교정도 곧 싱그러

운 봄 향기에 물들겠지요. 곳곳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들과 

푸릇푸릇한 싹들, 그리고 그 속을 온통 헤집고 다니는 하늘

이와 사랑이(신학교에 거주하는 두 마리의 귀엽고 온순한 리트리버입니다) 

가 한데 어우러져 빚어내는 신학교의 봄 정취는, 생각만으

로도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. 

신학교 교정을 산책하다가 여기저기 피어난 꽃들과 나

무들을 보면 신기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. 언뜻 보면 모래 

알갱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 조그맣고 딱딱한 씨앗에서 

도대체 무슨 조화로 저렇게 아름다운 꽃들과 우람한 나무

들이 나왔을까 하고 생각하면, 그 생물학적인 설명과는 별

개로, 이 조그만 씨앗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손길이 경탄스

러울 따름입니다. 

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밀알도 마찬가지

입니다. 생명의 온기를 거의 느낄 수 없는 그 메마르고 조

그만 것을 흙에 파묻고 물을 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엔가 싹

이 트고 자라나 큰 줄기를 이루게 되고, 마침내는 수십 배

의 열매가 그 위에 영글어갑니다. 이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

신비인지.

하지만 밀알 하나가 꽃피워내는 이 생명의 신비는, 참

으로 역설적이게도, 밀알 자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서는 

결코 실현될 수 없습니다. 자신을 둘러싼 단단한 껍질, 모

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던 그 믿음직한 보호막이 

속수무책으로 해체되는 두렵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거치지 

않고서는, 밀알은 결코 자신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생명의 

힘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. 고집스럽게 껍질 안에 숨어 

전전긍긍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만 한다면, 밀알은 결코 ‘밀

의 씨’라는 진정한 자아를 만나지 못하고 무생물도 생물도 

아닌 메마른 모습으로만 머물러 있다 허무하게 스러져갈 

것입니다.

아집과 교만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놓지 못하고 하느님

의 손길에 맡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마치 싹을 틔우지 

못하고 씨앗으로만 머물러 있는 밀알과도 같습니다. 자기

합리화와 지나친 자기애, 그리고 안락함에의 추구가 여러 

겹의 껍질이 되어 나를 단단히 감싸고, 그 안에 갇힌 나는 

공허한 자기 위안에 사로잡혀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며 

하느님을 만나지도, 진정한 나를 깨닫지도 못하니, 이것이 

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충만한 삶의 모습일까요.

은혜로운 회개의 때인 사순 시기가 이제 절정으로 치닫

고 있습니다. 아프고 부끄럽겠지만, 자신을 감싸고 있던 위

선과 자기변명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자신

의 죄와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다면, 그분은 우리

의 회개를 값진 화해의 선물로 받아들이실 것입니다. 바로 

그 화해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싹이 트고 자라게 될 것

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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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촌동성당은 1988년 8월 잠실성당과 가락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. 석촌동(돌마리)이라는 이름은 이곳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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